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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for Research Trends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by Researchers 

in Othe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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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ives: 
The research papers published by researchers in other fields except Oriental medicine were analyzed to study the 

research trends and characteristic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 Methods:
Systematic searches were performed on KISS, RISS, KISTI and DBPIA and finally 123 papers were selected. The 

publication year, research field of the first author, title's characteristic, research topic and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Sasang Constitution were investigated. 

3. Results and conclusions:
1) In the analysis of publication year, the number of studies on Sasang Constitu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2000.
2) In the analysis of the first author's research field, physical training, nursing, engineering and food and nutrition 

were the majority.
3) In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topic,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Sasang Constitution was the majority.
4) In the analysis of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Sasang Constitution, QSCC II was the most popular method 

accounted for 68% and interview by specialis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ccounted for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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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 of papers per year

I. 緖  論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및 대체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미국에서는 암환자

들이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이 끝난 지 2주 이내에 

대체의학을 활용하는 비율이 91%에 달한다고 한다1. 

사상체질의학은 사람을 臟腑大小에 따라 네 가지 체

질로 구분하되 각각 性情의 편차로 인해 臟局의 차이

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체질별로 素證 및 病證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인식하는 독창적인 한국의 

의학으로 체질의료서비스의 비중이 한국 한의학 시장

에서 약 23.8%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도와 이용규모가 

증대하고 있다2. 그에 따라 한의학계 내부에서 뿐 아니

라 외부에서도 사상체질의학의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

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상체질의학에 관한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임상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연구3나 증례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4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모두 사

상체질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

였으므로 한의학계의 사상체질의학 연구동향을 이해

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한의학계 외부의 연구자들

의 경우, 한의학계의 학술지보다는 연구자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한의

학계 외부의 사상체질의학에 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

는 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저자는 한의학계 외부에

서 진행되었던 사상체질의학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

하여 현재 외부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

구 분야가 어느 분야이며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한

의학계와 소통 내지는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硏究對象 및 方法

연구대상은 한의학계 외부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사상체질의학에 관한 논문으로 한국학술정보(KISS, 

http://kiss.kstudy.com),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 http:// 

www.riss.kr), 과학기술학회마을(KISTI, http://society. 

kisti.re.kr), DBPIA(http://www.dbpia.co.kr) 사이트를 검

색엔진으로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사상”, 

“체질”, “사상체질”, “Sasang”, “constitution”, “Sasang 

medicine”, “Sasang typology”로 하였으며 검색 기준일은 

2010년 6월 30일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을 한의학계 

외부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제1저자를 기준으로 제1저자의 소속기관이 한의과대

학,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학연구원 등 한의학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기관인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학술대

회 발표논문이나 보고서를 제외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총 123편의 

논문이 저자의 목적에 부합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되었

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제1저자의 전공분야, 논문주제 

및 사상체질 판별방법 등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

였다.

 

III. 結  果

최종 선정된 123편의 논문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

과, 1983년에 타 학문분야에서도 사상체질의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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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field of the first 
author.

Figure 3. The analysis of title's characteristics

심을 갖고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
5
한 이후로 1990년부

터 1994년까지는 3편이 발표되는데 그쳤으나 1995년 

이후 논문 발표편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5년부터 

1999년까지 19편이 발표되었고, 2000년부터 2004년

까지 48편, 2005년 이후로 현재까지 52편이 발표되었

다. (Fig. 1) 

제1저자를 기준으로 전공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체

육학 분야의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이 26편(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간호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으로 22편(18%), 공학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이 

19편(13%), 식품학 또는 영양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이 15편(12%), 철학, 사학, 지리학, 중국학, 교육학 

등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이 15편

(12%)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의학 연구자들이 8편

(7%), 생활과학 및 의류분야 연구자들이 5편(4%), 미용

분야 연구자들이 5편(4%), 경영분야 연구자들이 4편

(3%), 언론이나 미디어 분야 연구자들이 3편(2%), 음악

치료 연구자가 1편(1%), 기타 분야의 연구자들이 3편

(2%)을 발표하였다. (Fig. 2)

논문의 제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사상체질을 

언급한 경우가 91편(71%), 사상 또는 사상의학을 언급

한 경우가 11편(9%), 체질이 언급된 경우가 18편(14%), 

이제마가 언급된 경우가 6편(5%), 사상체질의학이나 

이제마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3편(2%)이었다. (Fig. 3) 

논문의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사상체질의 

판별법에 관한 논문이 25편(20%), 사상체질에 따른 

식습관이나 식이요법에 관한 논문이 20편(16%), 사상

체질에 따른 신체발달이나 스포츠에 관한 논문이 20

편(16%), 사상체질에 따른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논문이 13편(11%), 사상체질에 따른 생활양식

에 관한 논문이 12편(10%), 사상의학의 이론이나 철학

적 배경 등을 연구한 논문이 8편(7%), 사상체질에 따

른 직업의 종류나 작업능률에 관한 논문이 6편(5%) 

간호에 관한 논문이 4편(3%), 실험실 연구논문이 3편

(2%), 기타가 12편(10%)이었다. (Fig. 4) 

본 연구에 사용된 123편의 논문 중 101편이 사상체

질의 판별이 필요한 논문이었으므로 어떠한 사상체질 

판별도구를 사용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

였다. 설문지의 경우 QSCC II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가 아니라 이전 버전의 설문

지나 단순화된 형태, 초기의 변증도구를 사용한 경우

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설문지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

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설문지를 기준으로 분석을 시

행하였다. 그 결과, QSCC II를 사용한 논문이 38편

(38%)으로 가장 많았으며, QSCC II와 한의사의 진단을 

함께 사용한 경우가 30편(30%), 한의사의 진단으로 

판별한 논문이 12편(12%), 초기에 개발된 변증도구를 

사용하였거나 어떤 설문지를 사용하여 체질을 판별하

였는지 불명확한 논문이 5편(5%), 음성분석 또는 음성

분석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판별한 논문이 2편(2%), 

오링테스트를 사용한 논문이 2편(2%), 비전문가의 인

터뷰로 판별한 논문이 3편(3%), 어떤 방법으로 체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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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analysis of research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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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analysis of discrimination methods of Sasang 
Constitution

판별하였는지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9편(9%)이었다. 

(Fig. 5)

 

IV. 考  察

최근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

고 있는데, 이는 대증요법 위주의 서양의학에 대한 

회의 및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만성 소모성 질환의 

위험 증가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미국의 전통의학 

관련 지출은 1997년 기준, 본인부담금만도 27억 달러

에 달하며, 미국의 한약시장의 규모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2년 사이에 약 101%가 증가하였다. 개

발도상국에서는 전통의학이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

이 저렴하면서도 높은 치료효과를 가진 의학으로 가

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2000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아

프리카 인구의 약 80%가 전통의학을 사용하고 있다

고 한다6. 이렇게 세계에서 한의학을 비롯한 동아시

아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 치료법

을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내에 통합하고자 하고 있는6 

21세기에 사상체질의학은 개인별 맞춤의학 뿐 아니

라 집단별 맞춤의학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세계화의 가능성을 가

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다른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연구자

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의학 이외의 타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상체

질의학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많은 부분이 한의사나 한의

학자와의 협력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되고 있어7,8 사

상의학의 관점이 올바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올바른 

체질판별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자는 한의학계 

외부의 연구자들이 국내에 발표한 사상체질의학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상체질의

학에 관한 한의학계 외부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상체질의학회지는 1989년에 제 1권 1호가 발행

된 이래 매년 1권씩 발행되었고, 1995년부터는 매년 

2권, 2001년부터는 매년 3권, 2010년부터는 매년 4권

이 발행되고 있어4 한의학계의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의학계 외부의 연구 역시 1990년대 중반까지는 4편

에 불과하였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연구가 증가

하여 1990년대 후반에 19편이 발표되었고, 2000년 이

후로 현재까지 약 100편 정도가 발표되는 등 한의학계

의 사상체질의학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것과 일치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제1저자의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체육학 분야가 

21%, 간호학 분야가 18%, 공학 분야가 13%, 식품 또는 

영양학 분야가 12%를 차지하고 있어, 사상체질에 따

른 식이요법 및 건강관리에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사상체질의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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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하여 음성분석, 체형분석, 안면진단 등을 위한 

기기개발에 공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

과라고 보인다. 또한 미용분야(4%), 생활과학 및 의류

분야(4%)의 연구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상

체질의학의 활용분야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의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7%만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사상체질의학과 서양의학 연

구자들의 교류는 낮은 수준에 불과함을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제목에 사용한 용어를 살펴보면, 사상체질, 

사상, 사상의학, 체질을 언급한 경우가 전체의 92%, 

사상체질의학의 창시자인 이제마를 언급한 경우가 

5%였고, 이상의 용어들이 제목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는 단지 2%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대부분의 논문 제목

에 사상체질의학에 관한 논문임을 알 수 있는 용어들

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특정 체질이 제목에 언급된 

연구는 4편(3%)에 불과하여 체질별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는 전반적인 체질 특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의 주제를 분석해 보면, 자신이 어느 체질에 

해당하는지 알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욕구를 반영하듯

이 사상체질의 진단이나 판별법에 관한 논문이 20%

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음성분석에 관한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맥파 분석, 영상 진단, O-ring 

테스트, 유전자 분석 등에 대한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상체질 판별에 대한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상체질의 진단은 體形氣

象, 容貌詞氣, 性質材幹, 病證藥理 등의 진단법들

을 참고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사상체질 전문의가 아

닌 경우에는 진단기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體形

氣象, 容貌詞氣의 일부만 활용하여 사상체질을 판

별할 뿐이며, 폭넓은 근거를 바탕으로 사상체질을 판

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상체질의 진단법에 대한 

논문 역시 체질에 따른 체형의 특징을 측정한다던가9, 

얼굴의 형태학적 특성을 공학적으로 인식하여 체질

별로 얼굴의 형태나 耳目口鼻의 계측치를 찾아내

고10,11 음성을 분석하여 체질별 음성을 분류해 내고자 

하는 시도12가 많았다. 

체질에 따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식

습관이 매우 중요하며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함께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자 일반

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체질식이이다. 올바른 식품의 섭취는 질병의 악화 및 

합병증의 발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잘 관리

하여 질병에 이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13.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체질에 따라 

섭취하여야 하는 음식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체질식이

가 심폐기능 등의 건강상태나 기초체력이나 지구력에 

미치는 영향14,1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질식이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임상영양학을 전공

한 연구자들에 의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

성질환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어16 

앞으로 체질식이요법을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 데에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의학이 기본적으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

여 바라보지 않지만, 사상체질의학은 心이 一身을 

主宰한다고 보아 기존 한의학에 비해 심리적인 부분

을 중요시 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상체질의학

에서는 太少陰陽人의 체질에 따라 喜怒哀樂의 偏

急이 있게 되고 이것이 체질별 臟腑大小에 영향을 

미치고 素證 및 病證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체질별 특성을 알고 심리 및 감정

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사를 반영하듯이 체질별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전체의 11%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MBTI검사, 애니어

그램, A/B형 성격과의 비교 연구 뿐 아니라 혈액투석

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이 질병상황에서의 심리상태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어 만성대사성질환이 늘어가

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心과 身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상체질의학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사상의학을 연구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자가 

적어 실험실 연구논문이 2%에 불과한 것은 생명공학 

연구자들의 다른 한의학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으로 사상체질별 

유전적, 면역혈청학적 특이성 연구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생명공학 연구자들이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되며, 그에 따라 사상체질 처방이나 식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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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임상수준 뿐 아니라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다

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의학계 외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상체질의학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인 82%(101편)는 환자나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 해당하였으므로 어떠한 도구

를 사용하여 사상체질을 판별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SSCQ(Sasang Classification Questionnaire)가 의사용과 환

자용의 두 가지 버전으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아직까지 대부

분의 연구자들(38%)이 QSCC II를 사용하여 체질을 판

별하고 있었으며 QSCC II와 한의사의 진단을 함께 시

행한 경우를 포함하면 QSCC II를 체질판별에 사용하

는 비율은 68%가 되고, QSCC II 이전에 개발된 변증도

구를 사용한 경우 등을 포함하면 설문지를 체질판별

에 사용하는 비율은 73%로 상승한다. 이는 설문지가 

가장 간편하고 손쉽게 체질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기 때문일 뿐 아니라 QSCC가 사상체질의학회의 공인

을 받은 체질진단도구였다는 점, 그리고 QSCC는 󰡔동
의수세보원󰡕에 근거한 육체적 체형과 정신적 기질을 

포괄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현재 개발 또는 활용 중

인 다른 체질진단 도구보다 사상체질의학에서 추구하

는 心과 身의 양면성을 고려한 사상체질의 진단방법

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3,17.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상체질 진단과 관련된 연구 중

에는 QSCC II가 사상의학의 비전문가가 활용하기에

는 문항수가 너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고 보고 비전문가가 활용하기 쉽도록 설문지를 

간소화시키고자 시도한 연구18도 있어, 일반인들이 이

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자료의 제공 및 홍보도 계속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 전문가 진단의 일치율이 그리 높지 않다

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체질판별에서 전문가의 

진단 및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9.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한의사의 진단 단독 또는 다른 진단방법과 병

용하여 체질을 판별한 연구는 42%에 불과하였고, 한

의사가 참여한 경우에도 사상체질의학 전문의가 체질

판별에 참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또한, 비전문가의 인터뷰로 사상체질을 판별

한 경우나 어떠한 방법으로 체질을 판별하였는지 언

급되지 않은 경우까지 있었는데 연구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사상체질의학의 전문의가 체질을 최종

적으로 판정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사

상체질의학의 전문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거나 최소

한 체질판별 단계는 사상체질의학의 전문의에게 의뢰

하여야 함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사상체질의학 분야의 연구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여

줌으로써 훌륭한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어 

사상체질의학 분야가 근거중심의학으로 한 단계 상승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 밖에도 피부미용, 컬러 테라피, 향요법, 한방음

악치료, 헤어스타일, 서비스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매

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상체질의학을 활용하여 연구하

고 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과 발맞추어 맞춤

의학이자 未病단계에서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의학으로서의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만큼 큰 블루오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상체질의학이라고 생각된

다. 아직까지 한의사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겨

우 13편(11%)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외부에서의 관심

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과 다학제적인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더욱 활용도가 

높은 연구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며 일반인들에 대한 

사상체질의학의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V. 結  論

한의학계 외부에서 진행된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논문 123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1. 연도별 발표 논문 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

격히 증가하였다.

2. 체육학, 간호학, 공학, 식품영양학 분야의 연구자들

이 사상체질의학 분야의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다.

3. 논문의 주제별 분석 결과 사상체질의 판별방법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4. 가장 많이 활용된 체질진단 방법은 QSCC II를 이용

한 체질진단으로 68%의 논문에서 활용하였으나, 

사상체질의학 전문가에 의한 체질진단은 42%에 

불과하였다. 사상체질의 정확한 진단이 연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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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 확보에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상체질의학 전문가와 타분야 연구자들 

간의 협력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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